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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배터리 폭발사고 “경보” 발령
소비자보호원, 외부충격에 과열․연소 위험 … 안전규정 보완 필요 

잇따르고 있는 휴대폰 배터리 폭발․연소사고와 관련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7월6일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보호원은 “휴대폰 배터리(리튬이온전지)의 안전성 실험 결과 외부에서 충격을 주었을 때 과열과 연소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안전경보를 내렸다”고 발

표했다.

소비자보호원이 2004년 1월 말 가정집 이불 속에 두었던 휴대폰 배터리가 폭발해 이불에 불이 붙었던 사례

를 재현하기 위해 배터리의 중앙을 못으로 뚫는 관통시험을 실행한 결과, 전지 표면의 온도가 일정 수준 상승

할 정도의 내부발열은 있었으나 외부 케이스를 녹일 정도로 과도한 열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지(Cell)의 끝(Edge) 부분을 파손시킨 결과, 불꽃과 함께 전지 내부로부터 짙은 연기가 분출됐으며 

외부 플래스틱 케이스를 녹일 정도의 열과 연기가 계속 발생했다.

실험 결과는 2004년 들어 서울과 경남 거창 등에서 발

생한 휴대폰 배터리 화재 사고가 대부분 비정상적인 외

부충격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추정을 뒷받침한 것으로 평

가됐다.

또 현재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본전지공업회의 배

터리 안전성 평가기준에서는 “못이 중앙을 관통할 때 이

상 발생 여부”만 규정하고 있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별도의 엄격한 안전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지역 휴대폰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47.1%가 자신의 휴대폰 배터리가 폭발 또는 연소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응답했다며 소비자의 안전의식도 제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휴대폰 배터리의 안전기준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한국산업규격이 제정․고시돼 있으

나 강제 규정이 아니며, 이제 위험 가능성이 입증됐으므로 관련규정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당수의 사고가 원인규명이 되지 않고 있으며, 배터리 제조기업들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소비자들

이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보호원은 ▷휴대폰 제조기업이 보증한 배터리 사용 ▷온도가 높은 곳에 방치 금지 ▷비정상적인 충격 

주의 ▷금속물체와 분리 보관 ▷습기와 접촉 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조

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7/07>

†손상부위를 중심으로 Cell 표면을 확대한 모습


